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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활복지개발원, 7개 지자체와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협약

- 서울 영등포구, 인천 미추홀구, 강원 양양군, 인제군, 전북 군산시, 김제시, 충남 

부여군 지역자활센터 신축·리모델링 개소당 최대 10억 원 지원 -
 

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원장 정해식, 이하 개발원)은 4월 30일 개발원(서대문구 
충정빌딩) 9층에서 서울 영등포구, 인천 미추홀구, 강원 양양군, 인제군, 전북 
군산시, 김제시, 충남 부여군 7개 지자체와 ‘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
축 사업’(이하 ‘인프라 구축 사업')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‘인프라 구축 사업’은 개발원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업 공동 인프라 
및 지역자활센터의 신축·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
자체에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. 지자체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50% 이상을 매
칭해야 하며, 지원받은 예산으로 취득한 자산은 지자체가 소유하며 자활사업 이
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할 수 없다.

개발원은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위한 지자체 자부담 마련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
2024년부터 지자체별 지원금 한도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으며, 일
부 지역의 경우 건물 신축 및 전체 리모델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건물 일부의 
리모델링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.

 개발원은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‘22년 정선군 등 4개 지자체에 약 20
억 원, ‘23년 문경시 등 6개 지자체에 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, 올해는 1차 
공모에 선정된 7개 지자체에 약 5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
 정해식 원장은 “개발원은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 허브, 자활근로 사업장 
통합 운영을 위한 지역자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”이라며, “사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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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차를 맞이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등 자활 인프라 구축에 
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 1매

(사진설명 : 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 협약식 단체사진,

출처: 한국자활복지개발원)


